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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스웨덴 왕림과학원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

상자를 발표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날 올해 노벨 물

리학상 수상자로 미국 벨연구소 소속의 아서 애쉬킨(96)

과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수 제라르 무루(74), 캐

나다 워털루대학 교수 도나 스트릭랜드 등 연구자 3명

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노벨상 역사에 여러 기

록을 남겼다. 

먼저 도나 스트리릭랜드는 지난 1963년 이후 55년 만

에 나온 여성 수상자다. 1901년 이후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됐지만 여성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은 1903년 마

리 퀴리와 1963년의 마리아 메이어 둘뿐이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4명, 여성 노벨 생리의

학상 수상자는 12명이었다. 

공동수상자인 아서 애쉬킨은 96세로, 역대 최고 연장

자라는 기록을 갈아치웠다. 1901년부터 지난 2017년까

지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 아서 애쉬킨이 기록

을 만들기 전까지 물리학상 수상자 중 최연장자는 레이

먼드 데이비스 2세로 2002년 수상 당시 88세였다. 

최연장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페이턴 루스(87)

와 카를 폰 프라슈(87)였다. 최고령 화학상 수상자는 존

펜으로 85세에 상을 받았다. 가장 어린 나이에 노벨 물

리학상을 받는 이는 1915년 수상자인 윌리엄 로런스 브

래그다. 그는 당시 25세였다.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헨리 

브래그와 공동 수상했다.

한편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 대변혁을 가져왔다.”며 이들

을 통해 개발된“정밀기기들이 탐험되지 않은 연구 분

야와 여러 산업, 의학 분야 적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서 애쉬킨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특정 원자를 분

리해 내는‘광학 족집게’(optical tweezer)를 개발했다. 

AP 통신은“이 기술을 사용하면 바이러스 등 작은 물질

을 파괴하지 않고 붙들어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제라르 무루와 도나 스트릭랜드는 짧은 레이저 펄스를 

증폭해 다시 압축하는‘처프 펄스 증폭’(chirped pul-

seamplification·CPA) 기술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 받

았다. 기존에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올릴 때 문제는 매질

이 손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선 레이저의 펄스를 길

게 늘인 뒤, 출력을 올리고 다시 압축시키는 방법을 이

용해 매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높은 출력을 내는 혁신적

인 기술을 개발해 냈다. 이를 통해 고출력 레이저를 소

형 기기로 만드는 게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연구소에서

도 다양한 레이저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벨위원회는 특히 1963년 이후 55년 만에 금녀의 벽

이었던 물리학상 수상자가 된 스트리클런드 교수의 업

적을 강조했다. 노벨위원회는 스트리클런드 교수에게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자 그가“우리는 

현장에 있는 여성 물리학자 모두에게 축하해야 한다. 내

가 그들 중 하나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말

했다고 전했다.

2018 노벨 물리학상,  55년 만에 
여성·사상 최고령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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